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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 커빙턴 티없으신 성모성심 관구 

 

출 생: 1934년 7월 11일  켄터키 커빙턴 

서 원: 1954년 8월 25일  켄터키 커빙턴 

사 망: 2016년 11월 22일  켄터키 커빙턴  

장 례: 2016년 11월 28일  켄터키 커빙턴 

매 장: 2016년 12월 1일  커빙턴 수녀원 묘지 

 

에스더는 다섯 명의 아들과 네 명의 딸을 키웠던 칼과 마리 노켈만의 딸이었는데 

여섯째였다. 성 요한 학교와 커빙턴 노틀담 아카데미에 다닐 때 노틀담 수녀들에게서 

영감을 받곤 했다. 에스더는 17세였을 때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했고 1954년 8월 

25일에 서원을 발했다.   

레아 마리 수녀는 여러 초등학교와 고아원에서 3학년에서 5학년까지 가르치며 켄터키 

커빙턴에서 사도직을 시작했다. 그리고 오하이오 신시내티의 성 프란치스코 센트럴 

간호조무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했다. 1960년에 학위를 수여한 후 수녀는 정식 

간호사로서 성 찰스 케어센터와 성 클레어 지역 메디컬 센터에서 일했다. 1969년 6월, 

레아 마리 수녀는 환자들에게 더욱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작업요법 보조 자격증을 

취득했다. 수녀는 특히 성 요셉 하이츠에서 2009년 은퇴 전까지 발전문가로서 

보조하는 일을 즐겼다. 레아 마리 수녀는 건강관리 사도직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주는 훌륭한 방법이라는 말을 했다. 수녀는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랑을 나누어주었다. 공동체 수녀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안내실을 보고, 

원목실을 청소하며 도왔다. 수녀는 켄터키 커빙턴의 성 아녜스 성당의 예비자 교리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신자가 되려고 배우는 이들과 긴밀히 연결하여 일면서 각 

예비자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었다. 

수녀의 가족은 그에게 언제나 중요했으며 대가족 모임에 대해 즐거워하곤 했다. 수녀의 

형제 자매들은 가까운 유대를 맺고 있었다. 조카들은 수녀가 좀 더 젊었을 때는 예외 

없이 맨 처음에 뛰어들어 아이들과 운동 경기를 했다고 회상했다. 수녀는 많은 이들이 

가장 좋아하던 사람이었다.  

공동체 회원들, 가족과 친구들은 레아 마리 수녀의 삶을 경축하기 위해 11월 28일 

월요일에 모였다. 그리스도교 매장을 위한 미사가 성 요셉 하이츠 수녀원 성당에서 

열렸다. 집전자는 가족의 친지였던 다니엘 보겔폴 신부였다. 수녀의 좋은 친구였던 

로버트 로징 신부가 강론을 했는데, 강론 중에 수녀가 그리스도의 권능이요 현존의 

증거자였음을 나누어 주었다. 우리는 바로 레아 마리 수녀가 일생 동안 했듯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이들에게 그러한 현존을 닮도록 도전 받는다.   

레아 마리 수녀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품 안에서 기쁨과 평화로 살아가기를.  


